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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2013년 사건 당시 사장 김석기) 앞 연행 및 기소에 대한 무죄 사건, 형사보상 확정
 
 
1.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자유한국당 의원)가 2013년 낙하산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다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기소된 뒤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형사보상을 받게 되었다.
 
2. 서울남부지법(제11형사부)은 지난 11일 용산참사 유가족 및 활동가 등  5인에게 형사보상금 총 46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3.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3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의 피켓시위에 대해 경찰이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었던 사건이다. 당시 김석기는 언론을 통해서는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애도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한국공항공사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만하고, 아침마다 공항공사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는 유가족들을 사설 경비용역까지 동원해 공항공사 주차장에조차 접근을 막으며 폭력적으로 끌어내기를 반복했다. 결국 사건당시 1인 시위를 하던 유가족들을 끌어내고 폭행해 119까지 실려 간 상황에서 항의하는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사설 용역을 부리듯 경찰력까지 동원해 강제 연행했던 사건이었다.
 
4. 사건 이후 검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만원~300만원(총 1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했으며, 2017.01. 12일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이에 유가족 등은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해, 11일 형사보상이 결정되었다.
 
5. 유가족 및 활동가들은 지난번 대법원 무죄 판결과 이번 형사보상 결정은, “살인진압도 모자라 유가족을 기만하고 모욕한 김석기를 보호하려고 국가 경찰력과 기소권이 남용되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잘못은 김석기가 하고 잘못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하게 되었다”며, “김석기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김석기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rk: _GoBack]6.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끝.
